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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15 일 NH 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신한투자증권, KB 증권, 키움증권, 한국투자증권, 

6 개 증권사가 2250 억원 규모 삼척블루파워(삼척석탄화력발전소) 회사채를 발행해 

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다. 삼척블루파워 회사채는 앞선 2021 년부터 4 차례 

발행된 적 있었으나 기후위기 대응 기조와 화석연료 자산의 좌초자산 우려에 

기관투자자로부터 외면당했다. 이전 발행된 회사채 7450 억원 중 130 억원을 제외되고 

미매각됐다. 당장 회사채로 공사자금 조달이 필요한 삼척블루파워가 다시 회사채 발행에 

나섰고, 7%란 높은 회사채 수익률이 삼척블루파워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임을 

방증하고 있다. 

 

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‘석탄을 넘어서’는 13 일 오전 11 시 서울 여의도 NH 금융타워 

앞에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를 주관하는 6 개 증권사를 비판하고 높은 수익률을 

미끼로 개인투자자에게 석탄채권과 기후위험을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

기자회견을 열었다. 

 

‘석탄을 넘어서’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를 배제하고,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 

가능한 에너지, 녹색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하면, 국내는 물론 이미 

글로벌 대표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6 개 증권사 역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

인수와 판매를 비롯한 석탄금융을 즉각 중단하고 탈석탄 선언에 걸맞은 실제적인 변화를 

보여야 한다고 밝혔다. 

 

‘석탄을 넘어서’는 증권사, 관련 기업을 비롯해 정부, 국회에도 요구사항을 전했다. △6 개 

증권사는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더 이상 개인투자자에게 되팔지 말고 석탄 금융을 

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

기관투자자에 4 번 외면받은 삼척석탄 회사채…  

6 개 증권사, 개인투자자에게 ‘좌초자산’ 판매한다 

공사비 조달 위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, 2021 년 이후 4 차례 미매각돼 

상업운전 일정 차질·탈석탄 금융기조와 기후 대응 등 첩첩산중…”청산이 맞다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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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각 중단하고 △포스코그룹,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재무적 투자자와 산업은행은 

삼척블루파워의 건설, 운영에 따른 재무적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△정부와 국회는 

삼척화력발전소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밝혀내고 운영 중단 방안을 

마련하라는 요구다. 

 

기자회견에 참여한 기후솔루션 고동현 연구원은 “6 개 증권사 중 대부분 탈석탄 금융을 

선언했지만, 신규 석탄발전에 국한하고 있으며, 이전에 체결된 총액인수확약을 근거로 

석탄금융을 지속하고 있다”라며 “미매각 된 채권을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투자자에 

판매해 석탄채권과 기후위험을 떠넘기고 있다”라고 비판했다. 고 연구원은 “이는 명백한 

그린워싱이고, 기후금융이 아니라 석탄금융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”라고 말했다. 

 

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인 강원대 성원기 명예교수는 삼척블루파워의 

상업운전에 현실적인 난항이 있음을 지적했다. 성 공동대표는 “시험가동 일정 

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내년 2 월 항만공사 완공 이후에나 시험가동이 가능한 

상황이다”라며 “삼척블루파워 1 호기 10 월, 2 호기 내년 4 월 준공하기로 한 정부와의 

발전사업인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발전사업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”라고 말했다. 성 

공동대표는 “이러한 사업에 대해 투자가 아니라 청산이 맞다”라고 강조했다. 

 

‘석탄을 넘어서’는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국내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

비롯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돼 2030 년까지 탈석탄이 완료될 수 있도록 

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. 

 


